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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표준뉴스

TBT 중앙사무국 출범

해외기술규제 에 대응하기 위한 TBT 중앙사무 

국이 9월 29일(월)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

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을 비롯하여 주한미국 

상공회의소 타미 오버비 (Tamy Overby) 대표, 

주한유럽 연합상공회 의 소 장쟈크 그로하(Jean- 

Jacques Grauhar) 및 경제단체, 수출기업 임직 

원 200여 명 이 참석 한 가운 데 출범 하였다 .

최근 관세나 수량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 의 

무역장벽들은 점차 사라져가는 대신에 소비자 

안전, 에너지, 환경 등을 중심으로 매년 1,000여 

건 이상의 기술규제가 만들어지고 있고, 국가별 

로 수만 종의 기술규제가 있어 수출기업 들이 관 

련규제들을 모두 숙지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 

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기업들의 피해 사례도 

증가하고 있다.

그동안 부치 별로 분산되 었던 TBT 업무를 TBT 중 

앙사무국으로 단일화하여 출범시킴으로써 , 

WTO, FTA 기술장벽 대응 등의 구심점 역할을 하 

고 종합적 인 지 원서 비스체 제를 갖추게 되 었다.

www.kncwTBT.kr은 첨단 검색기 능을 구현하는 

포털사이트로 기 업의 정보접 근이 용이하고 특히 , 

20。00여개 수출업 체에게 관련 해외기술규제 정 

보를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이 며 

또한, 정보를 받기를 희망하는 여타 기업들은 이 

포털사이트에 등록하면된다.

신규 규제에 대하여 신속히 그리고 해당기업 에 

게 필요한 정보를 국가별/업종별 맞춤형으로 제 

공하고, TBT신문고 및 온라인전문가 상담창구 

를 개설하여 중소기업 의 애로사항을 보다 쉽게 

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* 7BT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전자 등 10 

개 분야 167명의 TBT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, 위 

원들에게 장관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.

기존 규제 에 대하여는 연구와 분석 기관의 전문 

가 네트워크를 구축, 운영함에 따라 중소 수출 

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며, 아울 

러 현장점검반도 가동하여 주기적으로 애로사 

항을 점검할 계획 이다.

또한, 외국인 투자가 용이하도록 국내 기술규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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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, 

규제장벽의 문턱을 낮추어 기업하기 좋은 여건 

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디-.

19개 부처 가 운영 중인 19,000여종의 국내 기술규 

제에 대해서도 국제표준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

데이 터베이스를금년내에 구축하여 국내 기술규 

제의 글로벌스탠더드화도 촉진할 예정 이다.

임채민 차관은 격려사에서 TBT중앙사무국은 참 

여 전문가와 서 비스가능한 국가와 업종을 확대하 

는 등 운영시 스템을 지속적 으로 개선하 여 수출기 

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 다고 밝혔다.

한 - 카자흐스탄간 적 합성 평가 

분야 협력 MOU 체결

기술표준원 님■인석 원장은 '08.9.24(수) 카자흐스 

탄 인정 기 구(NCA)를 방문, 카자흐소재 적합성 평 

가기관에 대한 인정 및 카자흐스탄 인정평가사 

양성 에 대한 양국간 적합성 평가분야 협 력 MOU 

를 체결하였다.

< MOU 주요내용〉

•교정,시험,검사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 및

평가관찰을 위한 NCA 직원 파견

• 특수 분야 세미나 또는 교육 등에 KOLAS 전 

문가 파견

• 카자흐스탄 소재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

인정 (KOIAS)

• 인정 분야에 대 한 국제 협 정 관련 사안에 대한 

양기 관간의 견교 환

• NCA(Natonal Center of Accreditation) 

: 카자흐스탄 인정기구

• KOLAS(R)rea Lab아at아y Aocreditatbn Scheme) 

: 한국인정기구

동 MOU를 통하여 카자흐스탄 시험 기관이 

KOLAS(한국인 정기구) 인정을 받게 되면 국제공 

인성적 서의 발급이 기능해 지며, 양국간 시험성 적 

서 의 상호수용을 통해 對카자흐 수출기 업들에 납 

품기일 단축 등의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.

이 는 양국간 적 합성 평 가분야 협 력외 에 도 ISO, 

IEC 등 국제표준화활동에 있어서 동구권 및 CIS 

지역에 대한 거점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

예상된다.

또한 이를 통하여 중장기 적으로는 카자흐스탄내 

에너지관련 기관과 적합성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

에너지 • 자원외 교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

대된다.

제5차한•중표준화 

소위원회의 개최

한국과 중국간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상호지지 및 

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 원회 의장 • 간사 진출 등 

협력을논의하기 위한저】5차한 • 중 표준화소위원 

회 회 의가 ' 第.9.23(화) 중국 곤명 에서 개 최 되 었다.

우리 나라는 허경 지식 경제부 기술표준정 책국장

기 숱표준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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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, 실현가능성 이 높 

은 분야를 중심으로 폭넓은 의 견을 교환하였디-.

* 한 • 중표준화 소위원회 : ' 04년 제1차회의（북경） 이 

래 매년 교대로개최하여 왔으며, ISO/IEC 등 국제표 

준화기구에서의 협력 , 양국 표준관련 정보교환을 통 

한 제도 개선등을추구

우리측은우리나라의 최근 개편된 표준제 정의 민 

간이양, 기술규제 대응지 원 등 표준정 책방향, 산 

업표준화법 및 국가표준기본법의 최근 개정내용 

을 소개하는 한편, 국제표준화기구의 3개 기술위 

원회 의장 • 간사 진출 및 3종의 국제표준 신규제 

안 공동지 지 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 였다.

* 기술위원회 임원 진출 : [isq 소형선박（간사）, [iec] 
고압직류전원（의쟁, 가정용냉장고시험 및 평가（의쟁

* 국제표준 신규제안 : 가정용 자동제어장치 , 신재생 

에너지 2종

한편 , 중국측은 쓰바오취 엔 중국표준화관리 위 원 

회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11명이 참석하여, 중국 

의 표준화연구 관련정 책 및 기술위 원회 체계 및 

운영현황 등에 대해 발표하 였다.

특히 , 동 회의에서는 금년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

ISO/IEC 정책위원회 임원 선거에 있어 양국의 진 

출확대 를 위 한 협 력 방안을 논의하 였다.

우리니리-는 ISO/TMB（기술관리 이사회） 위원 신 

규 진출, IEC/CB（이사회） 및 SM必（표준화관리이 

사회 ） 위원 재진출을 추진하고 있다.

* ISQ1MB（기술관리이사회） : ISO TC（기술위원회）에서 

의 표준화관련 정책사항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（3년, 

연 임 가능 / 아국 신규진출 추진）

* IEQCB（이사회） : 일반적 정책사항 총괄（임기 3년, 연 

임가능/현 위원 : 주덕영 반도체협회 상임고문）

* IEC/SMB（표준화관리이사회 :TC（기술위원히）에서의 

표준화관련 정책사항총괄（임기 3년, 연임가능 /현 위 

원 : 박세광 경북대 교쉬

。중국도 ISO/TMB 재진출을 도모하고 있다.

가스레인지 상판유리 

안전기준 대폭 강화

기술표준원은 최근 널리 보급되 고 있는 가스레 인 

지 상판 강화유리 의 파손사례와 관련한 소비 자 

불만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기 준을 대폭 강 

화한 KS규격을 개정하였다.

가스레 인지 상판 재료로 주로 스테 인 리스강이 사 

용되어 왔으나, 최근 청소가 용이하면서도 세련 

된 디자인 의 강화유리를 사용한 가스레 인지가 인 

기를 끌고 있다. 하지만 가스레 인지의 장시간 사 

용 또는 강화유리 결함 등의 이유로 상판 유리에 

파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새로운 안전기준 

마련이 요구되었다.

* 가스레 인지 상판 파손사례（K①S 보도

기술표준원은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약 5개월 

에 걸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능검증실험 

을 통하여 새로운 안전기준이 추가된 KS규격 을 

개 정 . 고시 （'08.8.25） 하였다.

가스레 인지 안전기준의 주요개 정 내용

① 25CTC이상 가열된 유리상판에 5°C , 500湖의 물을

기술표준



The Mon th V Technology and Standard .

붓는 내열충격시험 에서도안전하도록 대폭 강화.

② 강화유리 파쇄 시험기준 추가 및 유리 재료 

제한조건 강화.

@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전구조 및 주의 사항 

표시 의무화를 추진하여 미국, 일본 등 선 

진국 기준 이상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.

* 기존 心규격 : 150。수준으로 가열된 유리상판 

에 5C, 10配의 물을붓는 내열충격시험만 규정

이번 KS규격 개 정으로 가스레 인지 상판유리의 

안전성능이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어, 소 

비자가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 

로기대된다.

제품이 유아가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부품을 사 

용하였거나 침대 바닥이 파손되었고, 유모차14 

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접힘 방지장치가 불량鹫 

것으로 나타났다.

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적발된 15개의 불량제품 가 

운데 13개 제품이 저가 수입제품이었으며, 이들 

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조치하였다.

또어린이악세사리,유아용침대 등유아 • 어린이 

용품을 안전 취약품목으로 지정 해 안전 성조사를 

강화해 나갈방침 이 다.

浓 제품안전포털사•이트(www.saf머ykorea.kr)에서 구입 

하고자 하는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호인가능.

어린이用 액세서리서 

납 기준치 초과 검출
물류설 비인증업무 

민간이양

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용품에서 인체에 

유해한 물질인 납이 기준치의 평균 28배까지 검 

출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 

중지 등 행정조치 하였디-.

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쇼핑 

몰과 일반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모차, 유아 

용침 대, 유아용캐 리 어 , 어 린 이 액 세 서 리 등 총 4 

개 품목 4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 준 적합여 

부를 조사했다.

그 결과 여자 어 린이 들이 많이 갖고 노는 목걸이 

등 액세서 리 8개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에 서 유해 

중금속 물질인 납이 기준치의 평균 28배까지 검 

출됐다. 유아용캐 리어 에서는 14개 제품 중 1개 

제품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 

준치의 2.4배 검출됐고, 2개 제품은 쉽게 분리되 

는 작은 부품을 사용해 유아나 어 린아이들이 삼 

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또유아용침 대 의 경 우에 는 1。개 제품 가운데 3개 

기 술표준원은 기 업 물류표준 활성 화와 물류설 비 인 

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기 

관인 (재)한국건자재시험 연구원을 물류설비인증 

기관으로 지정 , 인증업무를 이양('C8.9.30)하였디-.

그간 정부는 물류설 비표준의 이행확산과 표준설 

비 활용으로 물류비 절감을 통한 산업 경쟁 력을 

제 고하기 위 하여 법 정 임 의 인 증제 도인 물류설 비 

인증제 도(LS)를 도입 ('04.7), 수송 • 배송등 4개분 

야 34개 품목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.

믈류설“인즘 현황('07.12말 현재)

皿년도 20。5년도 2006년도 2。07년도 합 계

8업체/13설비 86헙체/156설비 12헙체설비 15업체/醐비 121 업체/21야설비

W 법저m거 : 유돌산업 말저 법 저127(믈류설 HI의 민즐)

인증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

물류설 비의 품질과 규격 등을 검사하는 전담 성 

능검사기관(한국생활환경시 험 연구원)을 지정 • 

운용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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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물류설 비인증제도의 민간이 양을 통하여 물 

류표준화 이행 이 확산되어 포장 • 운송 • 하역 • 

보관 • 정보 등 물류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물류 

표준화를 유도하고 있다.

화물유통에 있어 일관성 및 호환성이 가능한 유닛 

로드시스템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 

절감 등 산업경쟁력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.

정부에 서는 향후 물류설 비 업 계의 규모 , 인증증가 

추세 등을 고려하여 민간이 양의 기대효과를 향상 

시킬 수 있도록 인증기관의 복수지정, 성능검사 

기 관의 지 정을 KOLAS 인 정기 관으로 확대하는 

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 획 이 다.

진공밸브 등 반도체장비 

국산화 추진

최근,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장비 산업에서 핵심 

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진공기 술 분야에 서 우리나 

라의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 될 전망이디-.

기술표준원은 우리 나라의 전문가（한국표준과학 

연구원）등이 참석하여 제안한 '잔류기체분석기 

의 사양' 에 대한 국제규격안이 '。8. 9. 8-10 동경 

에서 개최 된 ISO/K 112（진공기술분야） 기술위 

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제표준으로 추진된다.

반도체, 디스플레이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국 

이면서도 기초기술은 이에 걸맞게 구축되어 있지 

못해 관련장비 및 부품을 대부분 수입 에 의존해 왔 

다. 그러나 우리나라가 '잔류기체분석기，에 대해 

서 우리가 제안한 국제표준화 과제가 승인됨으로 

서 우리 고유 개발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 

정받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따라서 진공밸브 생산, 이온게이지 , 잔류기체분 

석기 측정기 술분야의 국내기 술이 표준에 반영되 

어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 

할 것으로 판단된다.

한편, 현재 국내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분야의 

진공장비 에 많이 사용되 고 있는 ISO2961-1 '커플 

링치수' 에 대해서 도 커플링 의 치수를 40mm에서 

50mm이상으로 확대해 야 한다는 우리의 제안이 

받아들여져 이에 대한 개정안 준비를 우리나라에 

서 맡기로 함으로써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

진공 부품에 대 한 국산화가 조기 에 앞당겨 질 것 

으로 기대된디-.

또한, 지난해 7월 12일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추 

진한 ' 진공밸브시험절차 및 이온게이지의 사양 

은 이번 동경 회의（'08. 9. 8~1。일）에서 국제규 

격안（DIS）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되 어 각국 투표를 

위한 최종안 작성을 남겨 놓고 있다.

이번 국제 표준화 작업 을 계기 로 우리 나라가 진 

공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주도, 국내 진공 

기술 제품의 수출을 견인하는 등 국가간 기술 

주도권 경쟁 에서 유리 한 고지를 확보하는 계기 

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,

앞으로 더 많은 우리의 진공기술이 ISO규격으로 

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적극적인 

국제표준화를 통해 아직은 일천한 반도체 장비와 

디스플레이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정부정 책을 측 

면지원 할 계획 이 디-.

아세안 대상 기술 • 표준 

교육 실시

기술표준원은 아세안 1。개국의 기술자 20여명 

에 대하여 9월21일부터 6박7일의 일정으로 기 

술 • 표준교육을 실시 하였다.

- 라오스, 말레이 시아, 미얀마, 베트남, 브루나 

이, 싱가폴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태국, 캄보 

디아 등에서 참여하는 기술자들은 전기 , 전 

자분야에서는 한국전기전자시험 연구원, 산 

업 재 료분야에 서 는 한국 건자 재 시 험 연 구원 에 

서 각각 교육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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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기 • 전자 분야의 교육은 정보사무기기, 가 

정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및 전자파 시험 등을 

실시하고, 산업재료 분야에서는 콘크리 트, 아 

스팔트 혼합물, 고분자 재료 등의 평가기술교 

육을 실시하였다.

이번 교육훈련은 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(F7A) 

이후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세안측에서 요 

청한 사업으로, 양측간 시험분석 능력의 호환성을 

확보하기 위하여 선결되어 야 할과제이다.

- 많은 아세안 국가들은 제품의 생산 능력은 확 

보하고 있으나 품질관리에 필수적인 시험 • 

분석의 수준은아직 낮은 편이다.

따라서 아세안 각국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기 전자 

제품 및 산업재료 분야에 대한 평가 및 시험분석 

기술 등을 집중 교육할 예정이 다.

한-아세안 FTA 기본협정은 '05년 서명 되어 07 

년 6월1일 발효되었으며, 이의 효율적 인 이행을 

위해 16개 분야의 경제협 력이 추진되고 있다.

기존에 시행 되 고 있던 경제협 력에 더하여 신규로 

3개의 추가 사업 이 올해부터 시행 되며 , 아세안 

국가들이 우리와 동등한 수준의 시험연구능력을 

갖게 되도록 지속적 인 기술지 원을 할 예정 이 다.

-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기 술과 시험방법을 습 

득함으로써 우리기술이 세계로 확산됨 은 물 

론, 나아가 아세 안 국가들은 자체 적으로 기 

술력을 향상함으로 세계경 제에 기여할 것으 

로 보인다.

- 금번 기술 • 표준관련 지원은 그간 국제 사회 

에 대한 한국의 기여가 적다는 평판을 개선 

하는 계기 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.

또한 향후 지속적 으로 여러 국가와 FTA를 추진 

하고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과의 FTA를 체 결하는 

경우, 정부는 이행과정에서 개도국 지원을 본격 

적으로 시행할 계획 이 디-.

- 한편, 동 교육에 참여한 아세안 각국의 기술자 

들과 지속적 인 인적네트워크를 통하여 국제표 

준 분야의 협 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.

대구경북디자인센터와

MOU 체결

원 I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업무흩

기술표준원은 9월 1。일 재단법 인 대구경 북디자인 

센터 (원장 정용빈)와 디자인산업 발전과 색채표 

준정보의 공동 활용 및 색채 • 디자인 산업 기술 

개발 등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상호 교류 협력을 

위하여 업무협 약을 체 결하 였디-.

두 기관은 이 번 업무협약 체 결을 통해 기술표준원의 

색 채표준 정보를 활용하여 기술표준과 디자인을 통 

한국민의 편의향상과안전한환경조성 및 색채 • 디 

자인 산업 발전을 위해 서로노력을 기울일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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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표준원은 '。3년도부터 색채관련 KS 정비를 

시작으로 한국표준색표집 , 한국표준색 이름 통합 

본, 표준색 이름 디지털 팔레트 등을 제작 • 보급하 

는 등 국가 색채표준화 사업을 추진해왔으며, ' 

。7년도에 "색동코리아”라는 로고를 선정하여 국 

가 색채표준 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.

'08년도 6월 지식경제부, 대구광역시의 지원으 

로 설립된 재단법 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지역 

공공디 자인 개 선사업 , CMF（Color, Material, 

Finishing）정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 

고 있다.

기술표준원은 이번 업무협 약 체결로 국가 색 채표 

준의 확산 및 색채 • 디자인 업체의 경쟁력 향상 

을 위한 기술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

기대한다.

RFID/USN 표준화 

통합협의회 출범

미래 유통물류산업의 혁신과 유비쿼터스 사회 구 

현의 핵심적 인프라로 부각되고 있는 RFID/USN 

의 산업화를촉진하기 위한표준화 통합협 의 체가 

출범됐다.

기술표준원은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

RFID/USN 산업의 표준화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

위하여 20CB년 9월 3일 "RFID/USN표준화통합협 

의회 "의 공식 출범회 의를 가졌다.

이번 협의회는 지식경제부가 지난 7월 공표한 

"RFID/USN 산업발전 비전 및 전략"에 따라, 그동 

안 유관 기관 및 포럼별 분산 추진해 온 표준화 

기능을 통합 연계하기 위하여 정부, 유관기 관, 학 

계, 업계등 25인의 표준전문가로 구성하였디-. 

지금까지 정부가 국내외 RFID/USN 표준화를 위 

해 정책적으로 지원해 왔던 모바일RFID포럼, 

RFID확산포럼, USN포럼，:RFID국제 표준화대 응위 

원회 등이 모두 참여하게 됨에 따라, 정부의 산업 

발전 전략에 맞춰 국내 RFID/USN 표준화도 탄력 

을 받을 전망이 다.

지식경제부 
（기술표준원）

4 실무위원호i~

RFID/USN 표준화 통합 협 의 회 * 운영간사:

（외잠 : 민간 전문가1） 전자거래진훙원

국제표준화
II 대응위원회 I USN 포럼 모바일 RFID 포럼］ RFID 확산포럼
* 간사: 한국표준헙회 * 간사:RFID/USN 헙희 * 긴사:RFID/USN 험희 * 간사: 전자거래헙회

이날 회의에서는 광운대학교 임주환 석좌교수를 

협의회 의장으로 선출하고 운영규정을 의결하는 

등 협의회 운영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하고, 

'RFID/USN 3대 원천기술'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

주파수, 식별코드 관리 및 응용어플리케이션 • 단 

말기 의 시 험 인증 등 RFID/USN 표준화 전반에 대 

한 산업계 합의를 도모하여 침체된 응용분야 시장 

활성화에 주력 대응해 나가기로하였다.

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

RFID/USN 기술개발 • 확산사업 및 인프라 구축 

등 관련 산업 정책과 표준화 연계를 강화하여, 

R&D결과에 대한 우리나라 원천기 술의 국제표준 

반영 에 주력하고 응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 

표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 다.

I 기술표준 2008.10

기술표준


